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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룹  건  및 인테  제품 화

만  를 판매하는 내 최  규

의 매장을 울 용산에 열었다.

진은 17일 울 용산  옛 전

랜드 별관에 에 스 홈센터욱홈데  

용산 (사진)을 관 다 고 다. 

인테  재, 공 , 철 , 페인 , 생

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홈센터와 인

테  델링과 신· 을 전문으

로 하는 홈데  결합된 태의 매

장 다. 곳에선 집수 에 필요한 상

품을  매할 수 으며 인테  

관련 상 과 공까  을 수 다. 

총면  270화㎡, 상 2층 며, 제품 화

만  를 춰 상품 규 로는 내 건

재 전문매장 중 장 크다.

난해 9월 기존 홈데  동 에 

홈센터  통합된 데 은 두 번째 결

합  매장 다. 집수 에 필요한 상

품을 매할 수 고, 인테  상

과 공까  한 곳에  능해 

들의 편의 을 다. 진은 홈

센터와 홈데  브랜드의 상호 완 효

과  은 것으로 고 기존 매장과 

앞으로 새로 는 매장  결합해 운

하는 방안을 토하고 다.

용산 에 는 다양한 스 프로

램을 운 한다. 인테  에 필

요한 엔진톱 용 기 등 고  장 를 

최장 한 달까  렌털해주는 스

와  만들기(DI각) 체험 프로 램

 열린다. 전문 인 설 나 공  

필요한 경  일반 고 과 인 사

를 연결해 주는 프로 스  

다. 에 스 홈센터를 운 하는 

에 (EH독) 관계 는 에 스 홈

센터욱홈데  용산 은 DI각부터 

공까  인테 에 한 든 것을 원

스톱으로 쇼핑할 수 는 결합  매

장 라며 난해 동 을 통합해 

운 해   전 다 상  고 은 

12화형, 계   71형 증 하는 등 

효과  었다 고 설명 다. 
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중소기 ·바이오

“대형마트 할인행사에 中企 부담 과도”

유진, 옛 용산 전자랜드 별관에
국내 최대 규모 건자재 매장

백  마  등  통 체  할

인 사 등을 할 때 용 조를 선하

는 노 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중 기 중 는 백  및 마  

품 중 기  확01 사를 상으로 조사한 

규 통 체(백  마 ) 거래 중

기  로실태 결과를 17일 표 다.

백 과 마  품 중 기 은 

할인 사 참  때 조정 등을 통해 마

진을 줄 며 거래하고 다. 중 기

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정한 수수료율 

인하 등은 뤄  않는 것 다. 백  

마  품 중 기 은 할인 사 참

 때 수수료율 변동 부를 는 질문

에 수수료율 변동  었다 는 응  

38.8형로 다. 매출 증 를 로 

 수수료율 인상 요  었다는 응

 7.1형로 나타났다. 할인 사  빈번

해졌으나  인하 요  등 용 부 은 

중 기 에 전 되고 다는 얘기다. 

규 통 법은 판매 진 용의 부  

전 를 원 으로 하고 다. 규

 통 와 품  등의 예상  

관련 판매 진 용 분 율은 확0형를 

과해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다. 

중기중  관계 는 실제 백 과 

마 의 품 와 판매 , 할인 사 

때 수수료 인하율, 예상  등은 파

 운 실정 라며 기  떤 

방 으로 얼마만큼 용을 부 하고 중

기 과 떻게 손  분  루

는 에 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  필요

하다 고 말 다. 
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에이스 홈센터&홈데이 용산

건축 인테리어 제품 4만종 판매

중기중앙회, 애로실태 조사

김선  나노컴퍼  표는 다  살 된 

딸  다.  201확년 출산한 뒤 를 

돌볼 때 장 불편하다고 느낀 건 

용 원  침 다.  침 는 른 키에 

해 너무 낮  기 귀를 갈 때마다 허

에 무  다. 느 날 디에나 

을 수 고, 동  편한 용 매

스를 만들면 떨까 라는 생  스

쳤다. 10년간 상제  분  일하다  

결혼을 하면  경단녀(경 단절 )  

된 참 었다. 게 된 게 용품 

제조 체 나노컴퍼 다.

○이동가능한 아기 침대
김 표  한 코  프 미  기침

의 장 큰 장 은 동  쉽다는 것

다. 로세로 76㎝×화2㎝ 크기로 콤

한 데다 1.7㎏으로 무  않다. 많은 부

 사용하는 기용 원  침 는 한 번 

설 하면 옮기기 렵다는 단 을 해결

한 제품 다. 김 표는 방에  사

용하다  거실 파 위, 부부 침  위 등 

원하는 곳 디에  고 사용할 수 

다 며 언제든  와 같은 공간에

 낼 수 는 장  다 고 설명

다. 는 친정 나 에 갈 때  무거

운 기 침 를 별 로 고  않

 된다는 에  들의 후기  좋

다 고 덧붙 다.

침  앞부분  1확 량 라와 다

는  장 다. 신생  주 는 

 류 현상을 방 하기 위한 장 다. 김 

표는 기는  짧  평평한 곳

에 눕 으면 은 걸 주 게워낸다 며 

맡 부분  1확  정  라온 침

에 눕히면 류 현상  진다 고 말

다. 는 를 키울 때 당 과 의

사  준 팁을 참고해 용 다 고 다.

원단 분에 민감한 부 들을 고 해 

침 를 감싸는 면은 제 오  OS독 인

증을 은 100형 기농 코튼만 사용하고 

다. 김 표는 매 스는 사출 상

을 사용해 붕 빵을 찍 내듯 제조하기 

때문에 착제 같은 해 질  전  사

용하  않 다 고 조 다.

○국내보다 해외 시장 적극 공략
김 표는 사 설립 창기부터 내

다는 해외 장을 으로 공략

다. 글로벌 브랜드로 하고 싶다

는 심찬 꿈  었다. 과는 조  

나타나고 다. 2017년 중 에 주문

상표부착생산(OEM) 방 으로 9 량 

품한 데   상반기부터는 쑤닝닷

컴에  체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

기로 다. 최근 베 에  300 량 

품을 마쳤다.

중  장을 본 으로 공략하기 위

해 오  순면  라 일반 면을 사용

한  제품  달 말 출 할 예정

다. 은 프 미  제품(2화만원)의 절

반 수준인 12만원으로 낮췄다.

김 표는 앞으로  수면 제품 전

문기 으로 장해 코 를 글로벌 브랜

드로 키 는 게 표 라고 말 다. 달 

말에는 층간 음 전용 매  출 한다. 

통 화단으로 돼 을 수 게 만든 

매 를 많  사용하 만 김 표  

한 매 는 정사  양 다. 러 장을 

매해 퍼즐  맞춰 쓰는 다. 필요

한 공간에 효율 으로 매 를 깔 수 는 

제품 다. 는 오는 7월 열 는 중  상

하  전 에  선 일 예정 라

고 말 다.

해엔 기침 에 사 인터넷(Io비) 

기술을 킨 제품 에 나선다. 김 

표는 신생 의 다양한 신체 정 와 수

면 턴 등을 데 터 할 예정 라며 

분 한 결과를 토 로 기의 장 단계

에 맞는  정 를 제공하는 제품을 출

할 것 라고 설명 다. 

 심성미  기자  smshim@hankyung.com 

아 경험 바탕으로 제품 구상

아기  눕기 좋은 15도 도

신생아 우  역류 현상 방지

100% 기농 코튼만 사용

아기침대에 IoT 기술도 목

니나노컴퍼니  코자 프리미  아기침대

“어디에나 들고 다닐 수 있는 영유아용 매트리스”

김선지 니나노컴퍼니 대표가 이동이 쉬운 코자 프리미엄 아기침대 를 소개하고 있다. 심성미  기자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sjlee@hankyung.com)로 신청받습
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니나노컴퍼니
설립 2014년 4월
위치 울산 중구 종가로
제품 코  프리미엄 아기침대

특징
인체공학적인 설계로 아기의 모유 역류 방지
크기가  고 가벼워 이동 용이

종근당, 면역조절제 매출 17.3%  … “혁신 신약 개발 마중물 됐다”

다른 사  따라오  못할 정 로 제

품을 많  냈고 연  량  쌓 요. 

제 제  라 신 신 을 만들

  분  퍼스  무버( 장 )로 

나 고 합 다. (김 주 종근당 표)

종근당  면 조절제 분 에  두 을 

나타내고 다. 종근당은 난해 면 조절

제로 7확화 원의 매출을 렸다. 내 제

사 운데 다.  경쟁사들의 관련 

매출은 100 원 미만으로 정된다. 면

조절제는 장기  거부반응 방 나 크론

병, 류 즘관절염, 루푸스신염 등 

면 질환에 쓰는 다. 종근당은 두 9

의 면 조절제를 하고 다.

김 주 표는 면 조절제는 연

(R욱D) 난  은데 오래전부터 관련 투

를 꾸준히 하고 상 데 터를 쌓다  

더 탄 을 다 며 향후에  으로 

장할 것으로 판단돼 제네 을 넘  신 

신  에까  나 다 고 말 다.

종근당의 면 조절제 매출은 난 2년

간 17.3형 증 다.  2016년 6화3 원, 2017년 

697 원, 난해 7확화 원 었다. 난해 매

출은 종근당 전체 매출 9확확7 원(잠정 )

의 7.9형에 달한다. 신 신  라는 

미래 거 로 의 의미뿐만 라 현재 

거 로 의 의미  크다는 얘기다.  

종근당  면 조절제를 음 출 한 

건 199확년 다. 당 에는 사히카세 의 

브 디닌정을 수 해 판매 다. 후 

제 을 따라 출 다. 1996년 첫 면

조절제 제네 인 사 폴엔(연질캡슐)을 

출 고 200화년 타크로벨(캡슐), 2008년 

타크로벨(주사제)을 따라 내 다.

2010년  중반 들  관련 투 를 더  

다. 2016년 마 렙 엔(장용정)

을, 2017년 타크로벨( 방캡슐)을 출

다. 난해에는 써 로벨, 라파로벨 등 

두 를 한꺼번에 내놨다.  면 조절제 제

네  8  운데 기간  나 허  끝

난 마 렙 와 라파로벨을 제외하고는 

두 허 피 설계를 하거나 관련 송

을 거칠 정 로 투 에 었다.

종근당은 동안 쌓인 면 조절제 

R욱D 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류 즘

관절염 신  독KD-확06을  중 다. 

럽 상 2상 중인데 2020년 끝난다. 최근 

주 는 류 즘관절염 은 부분 

주사제인데 독KD-확06은 는 라 환

 편의  크다. 종근당은 크론병, 궤양

 장염 등 염증  장질환으로  응

증을 하기 위해 해외 상을 내년에 

할 계 다. 김 표는 면 조절제 

제네  투 는  신 신  의 마중

었다 며  장에  로 의 

를 실하게 굳히겠다 고 말 다.  

 양병훈  기자  hun@hankyung.com 

<총면적 2704㎡>

<2년 새>


